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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role stress and parental burno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OVID-19 stress and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se relationships.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from 305 mothers raising children who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23.0 program and AMOS 23.0 program of multi-group comparis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COVID-19 stress directly affected parental role stress, parental burnout and depression. Second, mother's parental role stress and parental burnou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depression.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by classifying social support sub-variables by group,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showed higher parental role stress and mother depression than the high group. In addition, the group with high informational and material support showed a stronger effect of parental burnout on mother's depression than the group with low informational and material support.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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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처음 발견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유례없이 높은 전염력과 유병률을 보이고 끝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내에서 2022년 3월 기준, 누적 확진자가 800만명을 넘어 일일 확진자 40만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유아 교육기관과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적용되어 순차적 등교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미취학 아동들의 가정보육,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 등이 일상화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머니들의 돌봄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Van et al., 2020).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자신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김은하 외, 2021; 이동훈 외, 2020; Serafini et al., 2020),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두려움과의 관련성이 보고된다(김성현, 2021).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인하여 발생한다(Serafini et al., 2020). 또한 나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과 스트레스도 포함된다(김성현, 2021).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생활 활동 전반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Spinelli et al., 2020), 외로움, 지루함, 경제적 어려움, 고립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으로 우울로 이어지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전염성 재난은 국민의 심리건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으며 종식이 되더라도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Prime et al., 2020).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우울과의 강력한 관련성이 입증되고 있다(Khan et al., 2020).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지속되고, 사회적 격리 기간이 늘어나면서 점차 개인 간 교류의 단절이나 고립은 우울을 야기할 수 있다(이동훈 외, 2020; Wang et al., 2020).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심리적 부적응이 높고(Ettman et al., 2020; Islam et al., 2020; Racine et al., 2021),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재난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ussell et al., 2020). 또한 코로나19로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Garcia-Portilla et al., 2021) 어머니가 우울에 취약함을 예측하게 해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우울이 증가한 박이슬(2021)의 연구, 코로나 19 이후 어머니 59.9%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였다는 경기연구원(2020)의 보고를 살펴봤을 때,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우울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소진으로 확장될 수 있다(김성현, 2021; Spinelli et al., 2020).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부모의 책임과 사용 가능한 자원 사이의 지각된 불균형으로, 양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긍정적 발달 결과를 방해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밝혀지고 있고(Abidin, 1990; Anthony et al., 2005), 부모소진은 가족과 자녀의 강력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서적, 신체적으로 지친 상태를 의미한다(심윤희, 김지연, 2022; 엄연용, 송원영, 2021; Mikolajczak, et al., 2018).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녀의 돌봄과 교육이 지역사회나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부모에게 이양시켜 부모의 양육부담과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다(김성현, 2021; Spinelli et al., 2020). 또한 어머니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기술과 양육효능감 부족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부모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엄연용, 송원영, 2021).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에 이어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심리적 특성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김미옥 외, 2016; 서석원, 우수경, 2016), 부모소진은 가중된 양육부담으로 만성피로가 누적되어 심각한 심리적 문제인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Kawamoto et al., 2018; Lebert-Charron et al., 2018; Van Bakel et al., 2018). 연은모 외(2015)의 종단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고,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박석종(2021)은 어머니의 소진이 우울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Roskam et al.(2018)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평상시의 생활에서 매일 소소하게 생겨나는 것이다(Crnic & Greenberg, 1990; Skovholt, 2001). 그렇지만 이러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어머니들이 에너지를 회복할 수 없을 때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종두, 오가영, 2018; Skovholt, 2001). 엄문설과 이양희(2020)는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 소진 척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와 소진은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다. 주 양육자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더 높은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는 Raidzuan et al.(2020)의 보고와 같이 전통적인 성 역할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부모소진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Bastiaansen et al., 2021).

      이처럼 어머니가 스트레스, 소진, 우울 등을 경험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거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 지지이다(배점모, 2015; Cobb, 1976; House et al., 1988).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자원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 자원을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이다(Bovier et al., 2004).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 소진과 우울에 대한 매우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박주하, 2022; Szczygiel et al., 2020). 사회적 지지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부모갈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박성덕, 서연실, 2016), SNS상의 사회비교와 양육불안(김선미, 김정민, 2020),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Zysberg & Zisberg, 2022).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에게 양육에 대한 활력과 에너지를 부여하고, 소진(강민주 외, 2020; 김종두, 오가영, 2018; Séjourné et al., 2018)과 우울(박수경 외, 2018; 이숙정, 2012)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소진과 관련이 있고,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소진은 우울과의 관련성이 높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소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미취학 자녀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어(김성현, 2021, 김현수, 유지은, 2021; 박주하, 2022; 배은정, 박경자, 2021; 변현정, 2021), 코로나19 이전과 가장 극명한 변화가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 중인 어머니를 함께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소진 및 우울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소진이 매개하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완충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부모교육자료, 상담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고,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및 부모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과정을 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소진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및 부모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갖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 세종, 서울·경기, 대전·충남지역의 영유아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에 동의한 영유아 및 초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양육스트레스가 가중(경기연구원, 2020; 최윤경, 2020)되고, 그 결과로 인해 부모소진이 증가(심윤희, 김지연, 2022)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진행하였다.

        자료는 구글설문조사(https://forms.gle/XEQLi9TnbxearCbx8)를 통해서 2021년 11월에 약 2주간 실시하여 총 370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대상에서 연령이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불성실하게 응답한 65부를 제외한 305부(82.4%)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5)

          
          

        

        
          
            
              	변인
              	구분
              	명(%)
              	변인
              	구분
              	명(%)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유아
            	93(30.5)
            	자녀 성별
            	남
            	152(49.8)
          

          
            	여
            	153(50.2)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
            	110(36.1)
          

          
            	계
            	305(100.0)
          

          
            	자녀 수
            	1명
            	90(29.5)
          

          
            	초등 저학년
            	62(20.3)
          

          
            	2명
            	177(58.0)
          

          
            	초등 고학년
            	40(13.1)
            	3명 이상
            	38(12.5)
          

          
            	계
            	305(100.0)
            	계
            	305(100.0)
          

          
            	어머니 연령
            	평균(SD)
            	38.0(6.3)
            	아버지 연령
            	평균(SD)
            	40.2(6.8)
          

          
            	계
            	305(100.0)
            	계
            	305(100.0)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56(18.4)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55(18.0)
          

          
            	전문대졸
            	81(26.6)
            	전문대졸
            	56(18.4)
          

          
            	대학교졸
            	130(42.6)
            	대학교졸
            	151(49.5)
          

          
            	대학원졸이상
            	38(12.4)
            	대학원졸이상
            	43(14.1)
          

          
            	계
            	305(100.0)
            	계
            	305(100.0)
          

          
            	어머니 고용형태
            	정규직
            	117(38.4)
            	아버지 고용형태
            	정규직
            	222(72.8)
          

          
            	계약직·자영업
            	57(18.7)
            	계약직·자영업
            	57(22.0)
          

          
            	주부
            	131(42.9)
            	무직
            	26(5.2)
          

          
            	계
            	305(100.0)
            	계
            	305(100.0)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경험
            	있다
            	86(28.2)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경험
            	있다
            	70(23.0)
          

          
            	없다
            	219(71.8)
            	없다
            	235(77.0)
          

          
            	계
            	305(100.0)
            	계
            	305(100.0)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여부
            	미접종
            	23(7.5)
            	거주지
            	충북
            	160(52.5)
          

          
            	세종
            	49(16.1)
          

          
            	1차 접종
            	14(4.6)
          

          
            	대전·충남
            	58(19.0)
          

          
            	2차 접종
            	268(87.9)
            	서울·경기
            	30(9.8)
          

          
            	기타
            	8(2.6)
          

          
            	계
            	305(100.0)
          

          
            	계
            	305(100.0)
          

        

        

      

      
        2. 측정도구
        
          1) 우울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전겸구 외(2001)가 번안·수정한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우울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은 우울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 및 행동 둔화(7문항) 및 대인관계(2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감정 4문항은 요인부하량이 낮아 제외하고 총 16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우울 감정 .931, 신체 및 행동 둔화 .888, 대인관계 .922, 전체 .937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 스트레스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은하 외(2021)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코로나19(COVID-19)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걸릴까봐 걱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삶의 의욕이 저하되고 무기력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 타인에 대한 분노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혀진 감염에 대한 두려움 9문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 6문항의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933으로 나타났다.

        

        
          3) 부모역할 스트레스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의 PSI(Parenting Stress Index)를 오지수(2007)가 수정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부모의 디스트레스 11문항,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11문항,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8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디스트레스 요인인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1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1문항을 제외하고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내가 일을 잘 처리한다고 느낀다’, ‘내 생활에 방해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06으로 나타났다.

        

        
          4) 부모소진
          부모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Roskam et al.(2018)의 척도(Parental Burnout Assessment: PBA)를 엄문설과 이양희(2020)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부모소진 척도는 총 23개 문항으로, 탈진 9문항, 자기 대조 6문항, 포화 5문항, 정서적 거리두기 3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나는 부모역할을 하느라 완전히 지쳐있다’, ‘나는 아이를 돌볼 힘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그런 적 없음(1점)’, ‘1년에 두세 번(2점)’, ‘한 달에 한 번 이하(3점)’, ‘한 달에 두세 번(4점)’, ‘1주일에 한 번(5점)’, ‘1주일에 두세 번(6점)’, ‘매일(7점)’로 7점 Likert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소진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947로 나타났다.

        

        
          5) 사회적 지지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6)이 개발한 도구를 김순기(2016)가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개의 하위요인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스트레스(Respler-Herman et al., 2012), 우울(고은비, 2016; 윤은지, 2014)과 관련성이 적은 평가적 지지를 제외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나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다’, ‘나의 일에 댓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다’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968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내적 합치도 계수를 구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예측된 방향과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3.0 Program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또한 사회적 지지(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서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소진 및 우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왜도(Skewness)는 절대값이 3 미만(.049∼1.095), 첨도(Kurtosis)는 10 미만(.153∼1.020)으로 나타나 정규성(Kline, 2015; West et al., 1995)을 충족하였다. 또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23에서 .784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의 관련성은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분산팽창계수인 VIF값은 1.344에서 3.420으로 나타나 5를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 값이 0.1 이상으로 나타나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N=305)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코로나19 스트레스
            	1
            	-
            	-
            	-
            	-
            	-
            	-
            	-
            	-
          

          
            	② 부모역할 스트레스
            	 .322***
            	1
            	-
            	-
            	-
            	-
            	-
            	-
            	-
          

          
            	③ 부모소진
            	 .354***
            	 .501***
            	1
            	-
            	-
            	-
            	-
            	-
            	-
          

          
            	④ 우울 감정
            	 .434***
            	 .595***
            	 .514***
            	1
            	-
            	-
            	-
            	-
            	-
          

          
            	⑤ 신체 및 행동 둔화
            	 .465***
            	 .653***
            	 .521***
            	 .744***
            	1
            	-
            	-
            	-
            	-
          

          
            	⑥ 대인관계
            	 .320***
            	 .495***
            	 .293***
            	 .626***
            	 .669***
            	1
            	-
            	-
            	-
          

          
            	⑦ 정서적 지지
            	-.107
            	-.444***
            	-.176***
            	-.345***
            	-.308***
            	-.360***
            	1
            	-
            	-
          

          
            	⑧ 정보적 지지
            	-.146*
            	-.397***
            	-.111
            	-.282***
            	-.277***
            	-.295***
            	 .784***
            	1
            	-
          

          
            	⑨ 물질적 지지
            	-.123*
            	-.383***
            	-.161*
            	-.293***
            	-.261***
            	-.231***
            	 .743***
            	 .776***
            	1
          

          
            	M
            	2.574
            	2.250
            	2.189
            	1.882
            	2.086
            	1.721
            	3.264
            	3.168
            	3.070
          

          
            	SD
            	 .597
            	 .371
            	 .995
            	 .650
            	 .589
            	 .596
            	 .545
            	 .562
            	 .591
          

          
            	왜도
            	-.629
            	 .141
            	1.095
            	 .334
            	 .049
            	 .549
            	-.384
            	-.179
            	-.367
          

          
            	첨도
            	 .542
            	 .827
            	 .303
            	-.407
            	-.308
            	1.020
            	 .380
            	 .153
            	 .644
          

        

        
          
            *p<.05, ***p<.001
          

        

        

      

      
        2. 구조모형 검증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소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21.222(df=6, p<.01), GFI=.979, TLI=.954, CFI=.982로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MSEA=.091로 수용가능한 값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의 적합성은 χ2/df가 3이하, GFI, TLI, CFI는 .90이상은 높은 모형의 적합도로 판단하고, RMSEA는 .10 이하는 보통, .08이하면 양호, .05이하이면 매우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우종필, 2022; Browne & Cudeck, 1992; Rigdon, 1996).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df
              	GFI
              	TLI
              	CFI
              	RMSEA
            

          
          
            	적합지수
            	21.222/6
            	.979
            	.954
            	.982
            	.091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4>, [그림 2]에 제시하였고, 변인 간 직·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표 5>, 개별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표 6>에 제시하였다.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B
              	
                β
              
            

          
          
            	코로나19
스트레스
            	→
            	부모역할 스트레스
            	 .200
            	.322
            	.034
            	 5.920***
          

          
            	→
            	부모소진
            	 .358
            	.215
            	.085
            	 4.216***
          

          
            	→
            	우울
            	 .239
            	.263
            	.041
            	 5.819***
          

          
            	부모역할 스트레스
            	→
            	부모소진
            	 .393
            	.432
            	.137
            	 8.480***
          

          
            	→
            	우울
            	1.159
            	.525
            	.027
            	10.194***
          

          
            	부모소진
            	→
            	우울
            	 .113
            	.207
            	.113
            	 4.229***
          

        

        
          
            ***p<.001
          

        

        

        
          
          

          [그림 2] 
				
          

          
            구조모형의 인과관계
          
          

          

        

        구조모형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스트레스(β=.322, p<.05)에 직접효과를 주었으며, 부모소진에 직접효과(β=.215, p<.05)와 간접효과(β=.139, p<.05)로 총효과(β=.354, p<.05)가 나타났고, 우울에 직접효과(β=.263, p<.05)와 간접효과(β=.242, p<.05)로 총효과(β=.505, p<.05)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소진 및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소진을 통해서 우울에 간접효과가 나타나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코로나19 스트레스
            	→
            	부모역할 스트레스
            	.322*
            	-
            	.322*
          

          
            	→
            	부모소진
            	.215*
            	.139*
            	.354*
          

          
            	→
            	우울
            	.263*
            	.242*
            	.505*
          

          
            	부모역할 스트레스
            	→
            	부모소진
            	.432*
            	-
            	.432*
          

          
            	→
            	우울
            	.525**
            	.089**
            	.614**
          

          
            	부모소진
            	→
            	우울
            	.207**
            	-
            	.207**
          

        

        
          
            *p<.05, **p<.01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부모소진(β=.432, p<.05)에 직접효과를 주었으며, 우울에 직접효과(β=.525, p<.01)와 간접효과(β=.089, p<.01)로 총효과(β=.614, p<.01)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부모소진은 우울에 직접효과(β=.207, p<.01)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소진과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소진이 높을수록 우울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부모소진을 통해서 우울에 간접효과가 나타나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뿐만 아니라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표 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거쳐 우울에 가는 경로(B=.153, p<.05),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소진을 통해 우울로 가는 경로(B=.040, p<.01),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소진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우울로 가는 경로(B=.026, p<.01)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코로나19 스트레스의 영향은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소진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개별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팬텀변수(개별 간접효과)
              	B
              	SE
              	LLCI
              	ULCI
            

          
          
            	코로나19 스트레스 → 부모역할 스트레스 → 우울
            	.153*
            	.031
            	.102
            	.199
          

          
            	코로나19 스트레스→ 부모소진→ 우울
            	.040**
            	.015
            	.025
            	.089
          

          
            	코로나19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 부모소진→ 우울
            	.026**
            	.009
            	.015
            	.048
          

        

        
          
            *p<.05, **p<.01
          

        

        

      

      
        3.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조절효과(moderation effect)는 제3의 변수가 두 변수 간 관계에 변화를 줄 때 발생하는 효과로서 제 3의 변수를 조절변수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소진 및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기능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활용하였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평균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으로 분리한 후, 사회적 지지 집단 간에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별 모수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를 검증하였다(<표 7>). 여기서 제시하는 C.R.(C.R. for difference)값은 ±1.965 이상의 범위를 충족할 때, 두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우종필, 2022).

        
          <표 7> 
				
          

          
            사회적 지지 집단별 모형 경로계수 추정치 및 집단 간 경로 차이
          
          

        

        
          
            
              	경로
              	비제약모형
              	제약 모형
              	비제약모형
              	제약 모형
              	비제약모형
              	제약 모형
            

            
              	사회적 지지
              	C.R.
              	사회적 지지
              	C.R.
              	사회적 지지
              	C.R.
            

            
              	정서적 지지 저집단
(N=174)
              	정서적 지지 고집단
(N=131)
              	정보적 지지 저집단
(N=209)
              	정보적 지지 고집단
(N=96)
              	물질적 지지 저집단
(N=196)
              	물질적 지지 고집단
(N=109)
            

            
              	
                β
              
              	C.R. (p)
              	
                β
              
              	C.R. (p)
              	
                β
              
              	C.R. (p)
              	
                β
              
              	C.R. (p)
              	
                β
              
              	C.R. (p)
              	
                β
              
              	C.R. (p)
            

          
          
            	코로나 19 스트레스
            	→
            	부모역할 스트레스
            	.266
            	3.633 (.000)
            	.325
            	3.923 (.000)
            	-.114
            	.315
            	4.779 (.000)
            	.241
            	2.426 (.016)
            	-.844
            	.33 0
            	4.874 (.000)
            	.271
            	2.922 (.003)
            	-.739
          

          
            	→
            	부모소진
            	.252
            	3.750 (.000)
            	.192
            	2.466 (.050)
            	-1.557
            	.237
            	3.882 (.000)
            	.191
            	2.128 (.034)
            	-1.209
            	.23 0
            	3.645 (.000)
            	.203
            	2.387 (.017)
            	.095
          

          
            	→
            	우울
            	.202
            	3.124 (.002)
            	.337
            	5.264 (.000)
            	.609
            	.249
            	4.209 (.000)
            	.281
            	4.100 (.000)
            	-.170
            	.24 7
            	4.111 (.000)
            	.291
            	4.154 (.000)
            	-.282
          

          
            	부모역할 스트레스
            	→
            	부모소진
            	.398
            	5.925 (.000)
            	.447
            	5.725 (.000)
            	-.747
            	.426
            	6.983 (.000)
            	.447
            	4.988 (.000)
            	-.962
            	.43 7
            	6.935 (.000)
            	.429
            	5.028 (.000)
            	-1.336
          

          
            	→
            	우울
            	.549
            	7.785 (.000)
            	.384
            	5.486 (.000)
            	-2.155
            	.557
            	8.309 (.000)
            	.388
            	5.038 (.000)
            	-2.056
            	.57 6
            	8.344 (.000)
            	.360
            	4.677 (.000)
            	-2.925
          

          
            	부모소진
            	→
            	우울
            	.174
            	2.481 (.013)
            	.318
            	4.533 (.000)
            	1.804
            	.127
            	1.982 (.047)
            	.436
            	5.485 (.000)
            	3.464
            	.12 6
            	1.932 (.053)
            	.415
            	5.221 (.000)
            	3.088
          

        

        
          
            *p<.05, ***p<.001
          

        

        

        먼저 정서적 지지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우울로 가는 경로제약 모형의 C.R.값이–2.155로 유의(±1.965)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β=.549, p<.001)의 경로계수가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β=.384, p<.001)의 경로계수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이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 비해 어머니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지지는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우울로 가는 경로제약 모형의 C.R.값이–2.056으로 유의(±1.965)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적 지지가 낮은 집단(β=.557, p<.001)의 경로계수가 정보적 지지가 높은 집단(β=.388, p<.001)의 경로계수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 정보적 지지가 낮은 집단이 정보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 비해 어머니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적 지지는 부모소진이 어머니의 우울로 가는 경로제약 모형의 C.R.값이 3.464로 유의(±1.965)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적 지지가 높은 집단(β=.436, p<.001)의 경로계수가 정보적 지지가 낮은 집단(β=.127, p<.05)의 경로계수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 정보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정보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 비해 어머니 부모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지지는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우울로 가는 경로제약 모형의 C.R.값이–2.925로 유의(±1.965)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질적 지지가 낮은 집단(β=.576, p<.001)의 경로계수가 물질적 지지가 높은 집단(β=.360, p<.001)의 경로계수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 물질적 지지가 낮은 집단이 물질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 비해 어머니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지지는 부모소진이 어머니의 우울로 가는 경로제약 모형의 C.R.값이3.088로 유의(±1.965)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질적 지지가 높은 집단(β=.415, p<.001)의 경로계수가 물질적 지지가 낮은 집단(β=.126, p>.05)의 경로계수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 물질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물질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 비해 어머니의 부모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경로계수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에 대한 불안이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이슬, 2021; Ettman et al., 2020; Russell et al., 2020), 지속적인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의 경험이 우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이동훈 외, 2021; Wang et al., 2020), 코로나19 상황이 신체 및 행동에서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Herrera et al, 2021)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삶에 있어 정서적·심리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부정요인이 됨을 부각시켜주어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심리서비스 제공 및 치료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근심할수록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연구(김성현, 2021; 김현수, 유지은, 2021; 배은정, 박경자, 2021; 유지은, 김현수, 2021; 이희순 외, 2020; Kerr et al., 2021), 코로나19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자녀에게 정서적 거리두기와 같은 소진행동이 나타난다는 연구(이지영 외, 2022; Griffith, 2020; Bastiaansen et al., 2021)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많은 어머니들은 주변의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주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실제로 접근이 용이한 유아교육보육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교, 돌봄기관 등을 통해 자녀양육과 관련된 팬데믹 상황에 적절한 정보, 대응법 등의 코로나19 정보공유와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부모소진에,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소진은 어머니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소진에 정적상관을 보이고(김종두, 오가영, 2018; 배성아, 2019, 성영실, 이성주, 2021), 코로나19 이후에 자녀들이 교육기관의 휴원과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으로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스트레스의 누적은 부모의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Crnic & Greenberg, 1990). 이는 어머니들의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의 경험은 배우자 갈등이나 자녀 학대 등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어 부모 소진에 관련된 예방적 접근과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하고 위축하게 해서 어머니의 우울 증상을 높인다는 연구(이윤주, 김진숙, 2012),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은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이게 하고 부모역할 스트레스로 이어져 우울의 원인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연은모 외, 2015)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소진은 그 자체로 심각성을 띠며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봤을 때, 부모소진을 낮출 수 있고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접근방법과 활동이 활성화 되어져야할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소진이 우울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소진은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순차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돌봄과 가사노동부담이 큰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중된 역할 스트레스가 심리적인 소진과 우울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을 찾아 이들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소진의 부분매개효과는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어머니가 가진 자원을 넘어설 때 부모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부정적 관계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Mikolajczak et al., 2019).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자녀의 양육과 돌봄, 가사노동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진과 우울에 대한 기제를 밝히고 예방과 개입에 필요한 부모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으면 신체질환이나 우울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Schaefer et al.(1981)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이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Cohen & Wills, 1985), 사회적 지지가 일상생활 사건이나 스트레스에서 주변자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된다는 연구(박지원, 1986; Cao et al., 2020; Szkody et al., 2021)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적 지지가 낮아 공감이나 보살핌, 사랑을 통해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교육이나 조언 및 지침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때, 필요한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도움받지 못할 때,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부모소진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찾거나 접할수록 감염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 불안이 증가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했다’고 응답할수록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박주하, 2022; 이동훈 외, 2020)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모소진을 경험하는 어머니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고, 자녀와의 정서적 거리감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무능감을 경험한다는 Mikolajczbak et al.(2018)의 연구를 지지한다(심윤희, 김지연, 2022).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가 느끼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소진에 따른 개입에 차이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높을 때 부모소진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사회적 지지 제공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올바른 접근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양육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부모소진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에서 있어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있어 보다 다양한 연령과 연령의 비교를 통한 어머니들의 경험을 수집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소진, 우울 등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관점에서만 살펴보았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온 가족이 가정 안에 공동으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점, 다양한 가족 유형의 고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를 반영하여 후속연구에서는 그 대상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소진,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외에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강민주, 이상민, 이태림(2020).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633-648.
        

        
          	
            
              2. 
            
          
          	경기연구원(2020). 코로나19 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경기: 경기연구원.
        

        
          	
            
              3. 
            
          
          	고은비(2016).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미옥, 이애영, 남현아(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769-783.
        

        
          	
            
              5. 
            
          
          	김선미, 김정민(2020).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 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8(1), 93-109.
        

        
          	
            
              6. 
            
          
          	김성현(2021). 코로나19 시대 영유아기 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안전문화연구, 13, 375-390.
        

        
          	
            
              7. 
            
          
          	김순기(2016).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김은하, 박소영, 이예지, 박현(2021).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COVID-19)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22(1), 141-163.
        

        
          	
            
              9. 
            
          
          	김종두, 오가영(2018).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소진에 미치는 영향-가정어린이집 원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인문사회 21, 9(3), 911-922.
        

        
          	
            
              10. 
            
          
          	김현수, 유지은(2021). 코로나 19 시기 영유아 부모의 가족여가 만족, 양육스트레스 및 생활 만족의 구조적 관계. 생애학회지, 11(3), 23-39.
        

        
          	
            
              11. 
            
          
          	박석종(2021). 영유아 자녀를 둔 워킹맘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소진의 매개효과.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박성덕, 서연실(2016). 어머니가 인지한 아버지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193-212.
        

        
          	
            
              13. 
            
          
          	박수경, 배종필, 한세은, 김소민(2018). 발달장애인 자녀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579-594.
        

        
          	
            
              14. 
            
          
          	박이슬(2021).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가족스트레스, 인지적 대처와 우울 및 가족기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박주하(2022). 미취학 자녀 양육모의 코로나 19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 
            
          
          	박지원(1986).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간호학논집. 9(1), 22-31.
        

        
          	
            
              17. 
            
          
          	변현정(2021).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자녀 양육 관련 변인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 
            
          
          	배성아(2019). 부모화경험, 양육스트레스, 가정소진 간의 관계: 완벽주의와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 
            
          
          	배은정, 박경자(2021). 코로나19로 인한 유아의 일상생활 변화와 어머니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2(4), 445-456.
        

        
          	
            
              20. 
            
          
          	배점모(2015).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29(4), 49-70.
        

        
          	
            
              21. 
            
          
          	서석원, 우수경(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심리적 특성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0(2), 519-539.
        

        
          	
            
              22. 
            
          
          	성영실, 이성주(2021). 부모의 부부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가족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연구, 23(1), 33-55.
        

        
          	
            
              23. 
            
          
          	심윤희, 김지연(2022). 어머니의 원가족 건강성 및 아동기 경험, 비합리적 신념이 부모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1), 501-509.
        

        
          	
            
              24. 
            
          
          	엄문설, 이양희(2020). 한국판 부모 소진 척도 타당화 연구 = A Validation Study on Parental Burnout Assessment in South Korea.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6(10), 119-133.
        

        
          	
            
              25. 
            
          
          	엄연용, 송원영(2021). 부모소진을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적용. 통계연구, 26(4), 45-66.
        

        
          	
            
              26.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2015).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한국영유아보육학, 93, 1-29.
        

        
          	
            
              27. 
            
          
          	오지수(2007).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교육 인식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 
            
          
          	윤은지(2014). 지역사회 여성노인의 우울증상과 적응유연성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 
            
          
          	우종필(202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30. 
            
          
          	유지은, 김현수(2021). 코로나 19 시기 영유아 양육자의 가족여가활동 참여가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9(5), 219-237.
        

        
          	
            
              31. 
            
          
          	이동훈, 김예진, 이덕희, 황희훈, ... 김지윤(2020).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감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119-2156.
        

        
          	
            
              32. 
            
          
          	이숙정(2012). 주부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 
            
          
          	이윤주, 김진숙(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5), 2229-2249.
        

        
          	
            
              34. 
            
          
          	이지영, 최림, 성지현(2022). 코로나 유행시기의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19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5(1), 1-25.
        

        
          	
            
              35. 
            
          
          	이희순, 안나현, 전은진(2020). 코로나 19 (COVID-19) 시대의 화상 (畫像)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우울감 및 양육스트레스 완화를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7, 1059-1084.
        

        
          	
            
              36.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37. 
            
          
          	최윤경(2020). 코로나 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포럼, 65, 6-19.
        

        
          	
            
              38.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1904_1]
		
        

        
          	
            
              39.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4(2), 133-154.
			[https://doi.org/10.1002/icd.385]
		
        

        
          	
            
              40. 
            
          
          	Bastiaansen, C., Verspeek, E., & van Bakel, H. (2021). Gender Differences in the Mitigating Effect of Co-Parenting on Parental Burnout: The Gender Dimension Applied to COVID-19 Restrictions and Parental Burnout Levels. Social Sciences, 10(4), 127.
			[https://doi.org/10.3390/socsci10040127]
		
        

        
          	
            
              41. 
            
          
          	Bovier, P. A., Chamot, E., & Perneger, T. V. (2004). Perceived stress, internal resources, and social support as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among young adults. Quality of life research, 13(1), 161-170.
			[https://doi.org/10.1023/B:QURE.0000015288.43768.e4]
		
        

        
          	
            
              42.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43. 
            
          
          	Cao, X., Yang, C., & Wang, D. (2020). The impact on mental health of losing an only child and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80(4), 666-684.
			[https://doi.org/10.1177/0030222818755284]
		
        

        
          	
            
              44.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https://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45.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https://doi.org/10.1037/0033-2909.98.2.310]
		
        

        
          	
            
              46.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0.tb02889.x]
		
        

        
          	
            
              47. 
            
          
          	Ettman, C. K., Abdalla, S. M., Cohen, G. H., Sampson, L., ... & Galea, S. (2020). Prevalence of depression symptoms in US adult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AMA network open, 3(9), e2019686-e2019686.
			[https://doi.org/10.1001/jamanetworkopen.2020.19686]
		
        

        
          	
            
              48. 
            
          
          	García-Portilla, P., de la Fuente Tomás, L., Bobes-Bascarán, T., Jiménez Treviño, L., ... & Bobes, J. (2021). Are older adults also at higher psychological risk from COVID-19?. Aging & mental health, 25(7), 1297-1304.
			[https://doi.org/10.1080/13607863.2020.1805723]
		
        

        
          	
            
              49. 
            
          
          	Griffith, A. K. (2020). Parental burnout and child maltreat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
			[https://doi.org/10.1007/s10896-020-00172-2]
		
        

        
          	
            
              50. 
            
          
          	Herrera, M. S., Elgueta, R., Fernández, M. B., Giacoman, C., ... & Bustamante, F. (2021). A longitudinal study monitoring the quality of life in a national cohort of older adults in Chile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outbreak. BMC geriatrics, 21(1), 1-12.
			[https://doi.org/10.1186/s12877-021-02110-3]
		
        

        
          	
            
              51.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4865), 540-545.
			[https://doi.org/10.1126/science.3399889]
		
        

        
          	
            
              52. 
            
          
          	Islam, M. A., Barna, S. D., Raihan, H., Khan, M. N. A., & Hossain, M. T. (2020).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university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Bangladesh: A web-based cross-sectional survey. PloS one, 15(8), e0238162.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38162]
		
        

        
          	
            
              53. 
            
          
          	Kawamoto, T., Furutani, K., & Alimardani, M. (2018). Preliminary validation of Japanese version of the Parental Burnout Inventory and its relationship with perfectionism. Frontiers in Psychology, 9, 970.
			[https://doi.org/10.3389/fpsyg.2018.00970]
		
        

        
          	
            
              54. 
            
          
          	Kerr, M. L., Rasmussen, H. F., Fanning, K. A., & Braaten, S. M. (2021). Parenting During COVID-19: A Study of Parents' Experiences Across Gender and Income Levels. Family Relations, 70(5), 1327-1342.
			[https://doi.org/10.1111/fare.12571]
		
        

        
          	
            
              55.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ublications.
        

        
          	
            
              56. 
            
          
          	Khan, S., Siddique, R. Li. H., Ali, A., Shereen, M. A., ... & Xue, M. (2020). Impact of coronavirus outbreak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Global Health, 10, Article 010331.
			[https://doi.org/10.7189/jogh.10.010331]
		
        

        
          	
            
              57. 
            
          
          	Lebert-Charron, A., Dorard, G., Boujut, E., & Wendland, J. (2018). Maternal burnout syndrome: Contextual and psychological associated factors. Frontiers in psychology, 9, 885.
			[https://doi.org/10.3389/fpsyg.2018.00885]
		
        

        
          	
            
              58. 
            
          
          	Mikolajczak, M., Brianda, M. E., Avalosse, H., & Roskam, I. (2018). Consequences of parental burnout: Its specific effect on child neglect and violence. Child Abuse & Neglect, 80, 134-145.
			[https://doi.org/10.1016/j.chiabu.2018.03.025]
		
        

        
          	
            
              59. 
            
          
          	Mikolajczak, M., Gross, J. J., & Roskam, I. (2019). Parental burnout: What is it, and why does it matter?.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7(6), 1319-1329.
			[https://doi.org/10.1177/2167702619858430]
		
        

        
          	
            
              60. 
            
          
          	Prime, H., Wade, M., & Browne, D. T. (2020). Risk and resilience in family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Psychologist, 75(5), 631.
			[https://doi.org/10.1037/amp0000660]
		
        

        
          	
            
              61. 
            
          
          	Racine, N., Hetherington, E., McArthur, B. A., McDonald, S., ... & Madigan, S. (2021). Maternal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Canada: a longitudinal analysis. The Lancet Psychiatry, 8(5), 405-415.
			[https://doi.org/10.1016/S2215-0366(21)00074-2]
		
        

        
          	
            
              62.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63. 
            
          
          	Raidzuan, S. N. M., Salleh, F. I. M., Ahmad, R., & Baharum, Z. (2020). Burnout among esl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educators. Journal of Critical Reviews, 17(8), 52-58.
        

        
          	
            
              64. 
            
          
          	Respler-Herman, M., Mowder, B. A., Yasik, A. E., & Shamah, R. (2012). Parenting beliefs,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2), 190-198.
			[https://doi.org/10.1007/s10826-011-9462-3]
		
        

        
          	
            
              65. 
            
          
          	Rigdon, E. E. (1996). CFI versus RMSEA: A comparison of two fit index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3(4), 369-379.
			[https://doi.org/10.1080/10705519609540052]
		
        

        
          	
            
              66. 
            
          
          	Roskam, I., Brianda, M. E., & Mikolajczak, M. (2018). A step forward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parental burnout: The Parental Burnout Assessment (PBA). Frontiers in psychology, 9, 758.
			[https://doi.org/10.3389/fpsyg.2018.00758]
		
        

        
          	
            
              67. 
            
          
          	Russell, B. S., Hutchison, M., Tambling, R., Tomkunas, A. J., & Horton, A. L. (2020). Initial challenges of caregiving during COVID-19: Caregiver burden, mental heal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51(5), 671-682.
			[https://doi.org/10.1007/s10578-020-01037-x]
		
        

        
          	
            
              68. 
            
          
          	Schaefer, C., Coyne, J.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4), 381-406.
			[https://doi.org/10.1007/BF00846149]
		
        

        
          	
            
              69. 
            
          
          	Serafini, G., Parmigiani, B., Amerio, A., Aguglia, A., ... & Amore, M. (2020). The psychological impact of COVID-19 on the mental health in the general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ine, 113(8), 531–537,
			[https://doi.org/10.1093/qjmed/hcaa201]
		
        

        
          	
            
              70. 
            
          
          	Séjourné, N., Sanchez-Rodriguez, R., Leboullenger, A., & Callahan, S. (2018). Maternal burn-out: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36(3), 276-288.
			[https://doi.org/10.1080/02646838.2018.1437896]
		
        

        
          	
            
              71.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72. 
            
          
          	Skovholt, T. M.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Burnout prevention and self-care strategies for therapists, counselors, teachers, and health professionals. Boston, MA: Allyn & Bacon.
        

        
          	
            
              73. 
            
          
          	Spinelli, M., Lionetti, F., Pastore, M., & Fasolo, M. (2020). Parents' stress and 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in families facing the COVID-19 outbreak in Italy. Frontiers in psychology, 1713.
			[https://doi.org/10.3389/fpsyg.2020.01713]
		
        

        
          	
            
              74. 
            
          
          	Szkody, E., Stearns, M., Stanhope, L., & McKinney, C. (2021). Stress 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during COVID 19. Family process, 60(3), 1002-1015.
			[https://doi.org/10.1111/famp.12618]
		
        

        
          	
            
              75. 
            
          
          	Szczygieł, D., Sekulowicz, M., Kwiatkowski, P., Roskam, I., & Mikolajczak, M. (2020). Validation of the Polish version of the Parental Burnout Assessment (PBA).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20(174), 137-158.
			[https://doi.org/10.1002/cad.20385]
		
        

        
          	
            
              76. 
            
          
          	Van Bakel, H. J., Van Engen, M. L., & Peters, P. (2018). Validity of the parental burnout inventory among Dutch employees. Frontiers in Psychology, 9, 697.
			[https://doi.org/10.3389/fpsyg.2018.00697]
		
        

        
          	
            
              77. 
            
          
          	Van, B. J. J., Baicker, K., Boggio, P. S., Valerio, C., ... & Robb, W. (2020). Using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 to support COVID-19 pandemic response. Nature Human Behaviour, 4(5), 460-471.
			[https://doi.org/10.1038/s41562-020-0884-z]
		
        

        
          	
            
              78. 
            
          
          	Wang, Y., Kala, M. P., & Jafar, T. H. (2020). Factors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on the predominantly general popul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one, 15(12), e0244630.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44630]
		
        

        
          	
            
              79.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75.
        

        
          	
            
              80. 
            
          
          	Zysberg, L., & Zisberg, A. (2022). Days of worr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mediate worry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7(2), 268-277.
			[https://doi.org/10.1177/1359105320949935]
		
        

      

    

    

  OEBPS/images/big_31_4.jpg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31 No, 4 August 2022

cean Assoc
£ Human Ec

Korear. A
of Humar






OEBPS/images/data/kahe/33989/KJHE_2022_v31n4_477_f001.jpg
EHuel MR x|T|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OEBPS/images/data/kahe/33989/KJHE_2022_v31n4_477_f002.jpg
P

OO®

ELEENN
322%* S25%*
N
= e
e 263 S ek
4324+ e
215%+ 5

LEES ] e@






